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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0시간 근무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경영계 입장은 주5일 근무가 아닌 근무시간만을 변형시켜 주6일 근무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계의 입장에 노동조합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게 된 이유는 그 첫째가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소하자는 데에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확대 등의 지침을 내려 기업들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취업규칙의 변경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 4시간분의 임금을 삭감토록 하라고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 지시하고 있다. 특히 주40시간 근무제를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는 방법(예: 5일 7시간 1일 5시간 등)으로 도입하되, 토요일은 휴일로 처리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경영계의 이와 같은 주장은 실근로시간을 축소시키기는커녕 더 높은 노동강도를 초래할 것이며 하도급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만을 양산시켜 결국 노동시간단축의 효과를 전혀 거둘 수 없다.

 

현재 KT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없다. 매일 상품판매와 고장수리 등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밤 8시를 훌쩍 넘겨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계의 방침에 따라 주5일 근무제가 아닌 1일 노동시간만을 변경시킨 주6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결코 이뤄질 수 없다. 만일 사측이 경영계의 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 한다면 노동조합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비영업직 상품판매 금지 투쟁으로 인해 단체교섭의 일정이 연기됐지만 시간적인 촉박함에 쫓겨 3만 8천여 종사원의 노동조건에 피해가 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정상적인 교섭을 통해 노사합의로 이행돼야 하며 노동시간단축의 근본 취지를 살려 KT종사원 모두가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사측이 노동시간단축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주5일근무가 빠른 시일내 정착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5일 근무제가 아닌 기타 변형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노동조합은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으며 사측이 이러한 노동조합의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시도한다면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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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정상적인 노사교섭을 통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돼야 한다"








